
기사형 광고 4차 분석 보도자료

■ 2015년 3월~5월 사교육 기사형 광고는 전체의 전체 171건 중 40건(23.4%)에 달했고, 

이는 지난 3차 분석에 비해 비율이 16.1%p 감소함.  



■ 기사 내용상 분류 결과 ‘사교육 업체 프로그램’이 21건(52.5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언

론사 교육법인 프로그램도 10건(25.0%)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이익과 연관된 프로그램 

홍보가 꾸준히 존재.



3) 



■ 기사 형식별로는 인터뷰 기사가 16건(40.0%)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기획/해설 

기사가 15건(37.5%) 차지함. 





■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39건(97.5%), 학원관계자가 1건(2.5%)을 차지하여 여전히 내부

기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.





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, ‘기사로 오인할 만

한 표현을 사용’하는 경우가 38건(95.0%)를 차지하고 있음.





<부록1> 사교육 홍보 기사 모니터링 방식

◎ 조사목적: 사교육 주제와 관련하여 ‘기사형 광고’로 판정되는 기사를 분석

해 관련 실태를 밝힘

(※본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사교육 홍보 기사는 사교육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

로 홍보하여 구입 유도하는 기사임. ‘기사형 광고’란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 

기사와 같은 보도형식을 띠는 광고를 의미함. 에드버토리얼(Advertorial)이라고도 지칭하

는데 광고(Advertising) 와 기사(Editorial)가 합쳐진 신조어임)

◎ 조사대상: 2015년 3월~2015년 5월까지 3개월간 발행된 조선, 중앙, 동아, 한겨

레 4대 일간지의 교육섹션 지면. ※단, 광고 및 단신, NIE 지면, 대학 소개지면(4월 

22일, 5월 20일 중앙일보 ‘열려라 입시’), 제약, 아파트, 식품 등은 일단 제외.

◎ 조사자: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회원(강혜진, 김명희, 김은미, 김혜령, 김홍일, 

서미영, 용은중, 이세희, 이주리, 주소영, 하영준, 허영준 이하 12명) 중 3월 12명, 

4월 9명, 5월 10명 모니터링에 참여.

◎ 조사기간: 2015년 4월 8일~2015년 6월 4일

◎ 분석기준: 모니터링을 실행한 방식에 대해 소개해보자면, 전체 지면 중 한국

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 제1조와 제3조에 위반(제2조는 관계된 

사항이 없으므로 본 모니터링에서는 제외)된다고 여겨지면 이를 기사형 광고로 

인식하여 분석하였고,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음

◎ 분석방법: 모니터링단 중 과반이상 ‘기사형 광고’로 인식한 기사를 대상으로 

분석. 이를 편의상 ‘기사형 광고’로 언급함.



<부록 2> 3월 모니터링 결과



<부록 3> 4월 모니터링 결과



<부록 4> 5월 모니터링 결과


